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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1년 새해에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는 꿀 약국이 되겠습니다”

라팔마<Honey Pharmacy 꿀 약국>… 각종 예방 접종과 무료 혈당, 혈압 검사 서비스

▣ 꿀 약국의 경영이념.

꿀 약국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하

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. 그래서 꿀 약국은 예방

접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음의 치료가 먼

저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

가족과 만나 이야기 하는 기분이 들도록 노력 하고 

있다.

또한 기초 건강을 챙기기 위한 비타민이나 꿀 등 여

러 가지 예방의학에 도움이 되는 보조 의약품을 전

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, 꿀 약국에 오시는 모든 

분들이 약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

도 받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의 취지이다.

약과 약사의 진심 어린 사랑이 치료에 도움이 된

다는 것과,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

의 믿음이다.

꿀 약국에 오시는 손님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야 

한다고 생각하며 봉사하는 이들에게, 환자분들에게

서 꿀 약국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

말을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가 난다고 한다. 

꿀 약국에서 함께 하고 있는 맴버들은 단순히 직

장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 하고 

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. 그런 열

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환자 한 분 

한 분을 그들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도와드

리고 있다.

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이

다. 환자 분들이 진심으로 회복되어 행복 된 삶

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들

의 경영 이념이며, 그리고 꿀 약국의 모든 고객

들이 이들의 이런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

더욱 더 감사 하다고 한다.

 

▣ 금년도 꿀 약국의 소원

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꿀 약국, 건

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다. 전염

병이 창궐 하는 시대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

중요하지만,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

중요 하므로 한인사회 여러분 모두들 이러한 어려운 

시기에 좌절 하지 말고 잘 이겨 내시기를 바라는 것

이 이들의 소원이다.

 

▣ 꿀 약국은 예약, 처방전이 필요 없는 예방접종 센터

꿀 약국 에서는 처방전 약은 물론 독감, 대상포진, 

간염, 볼거리등 각종 예방 접종과 무료 혈당 검사, 혈

압 체크, 약 종합 리뷰 그리고, 무료 배달을 제공하

고 있다.

예방 접종은 예약이나 병원 처방전이 없어도 방문 

즉시 받을 수 있다.

 

▶ 문의: (562)403-2332

▶ 주소: 7002 Moody St. #106

               La Palma, CA 90623  

예로부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의 약국은 

약재로도 병을 치료하였으나 마음의 치료를 

중시 여겨왔다. 조선 시대 혜민서의 의료진들

은 마음으로 환자들과 동고동락하였고, 백성

들의 마음을 위로하고, 군량미를 풀어서까지 

백성들을 배불이 먹임으로 해서 예방의학에 

힘써왔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다. 라팔

마에도 이러한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사

랑을 함께 나누는“꿀”약국이 있다.

 

▣ 꿀 약국을 오픈 하게 된 동기

꿀 약국의 공동 대표인 Angela Kwan과 Lauren 

Min은 어려서부터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.

Angela Kwan은 Kaiser Permanente에서 의료 전

문 약학 박사로 10년간 근무하였고, Lauren Min은 

약학박사 취득 후 Rite Aid Pharmacy 에서 10년간 

약국 총 관리인으로 근무한 바 있다. 각각 근무 하

는 동안 공통적으로 다양한 이민자들이 언어 소통

의 문제로 약사들이나 의료진과 대면할 때마다 엄

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

각해 오던 중, 뜻을 같이하여“꿀”약국을 열기로 결

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.

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

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 왔는데, 어느덧 

10년의 경력을 각자 쌓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미국 

속의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. 그

리고 어려서부터의 꿈을 더 늙기 전에 실현하고 싶

다는 것이 이들의 뜻이었다.

주류사회나 한인사회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

두 사회의 훌륭한 가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

충분히 갖춘 친구 둘이 뜻을 합친 것이다.

▲ 몸과 마음의 건강을 선사하는 '꿀약국' 스텝들. 사진=꿀약국


